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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억 의  세  가 지  조 각

박계훈       한지민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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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세 가지 조각>展은 청주가 간직한 기록역사와 시각예술의 접점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한 전시로, 가장 전통적 매체인 종이에 기록하는 예술작품 부터, 지식과 예술 

보급의 촉매제가 된 인쇄예술 판화, 그리고 가장 현대적인 매체인 미디어아트까지, 세 

명의 작가가 세 개의 매체를 가지고 전시에 참여하여 기록과 시각예술의 교차점을 전시

를 통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어떤 대표  안 홍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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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층이 쌓아 올린 기억/기록/예술의 조각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김 유 진

우리는 많은 것을 기억하며 산다.

기억은 한 사람의 세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기억을 통해 우리는 지금 여기, 존재한다. 

“기억한다는 것이 바로 산다는 것(To remember is to live)”이라는 말처럼 기억이 없다

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기억을 통해 우리는 살아

간다.

기억이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기억에 대한 다방면의 관심과 연구 성과

들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신경 과학의 연구 결과로 기억이 우리 뇌의 

기능과 연결된다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 많이 기억하기 위한 각

종 훈련법, 뇌 기능 향상 방법을 다룬 도서나 연구 성과들이 적지 않다. 또한 한편에서는 

감정적인 영역으로서의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혹은 의도적으

로 기억을 지우려는 사람들을 소재로 한 문학, 영화, 예술작품 등이 창작된다. 이처럼 과

학과 문화 전 영역에서 기억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그러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시간과 비례하여 쌓여가는 기억을 모두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연약한 인간은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망각의 즐거움이라는 말처럼 잊

는 것 또한 중요한 삶의 과정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망각하며 산다.

기억과 망각, 그 사이에 기록이 있다.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잊기 위해서 기록

한다. 기록은 주로 글이나 문장과 연결되어 생각되곤 하지만 사실 기록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글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미지 혹은 그림으로 기억을 기록했고, 또한 동시대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로 손쉽게 많은 것을 기록하고 저장한다. 기록을 위한 장치들

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억과 망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또한 증가한다.

《기억의 세 가지 조각》(2024.5.2.-5.31.)은 기억과 기록의 틈 사이에서 시각예술과의 

연결 관계를 찾고자 한 전시다. 특히 이 전시는 기록과 관련된 매체를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하며 기록으로서 시각예술의 의미에 접근한다. 전시는 제목에서처럼 ‘조각’이라고 

표현된 파편화된 기억을 되살리는 기록의 의미를 시각예술과의 교차점 사이에서 생각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소위 ‘기록예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

았든 기록을 위한 행위 자체가 예술 활동의 과정이 될 수도 있다거나 혹은 예술 활동의 

결과가 기록으로서 남겨지는 것들에 대한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을 통해 기록과 시각예술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왜 기록과 시각예술인가라

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전시가 개최된 장소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전시가 진행된 

‘그어떤’은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전시 공간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획전시와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최해왔다. 청주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

要節, 이하 직지)’이라는 정식 명칭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錄

佛祖直指心體要節)’로 간략하게는 ‘직지심체요절’ 혹은 ‘직지’라고 불린다. 

 문화유산을 대표로 기록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도시다. 직지는 금속 활자로 인쇄된 불교 

인쇄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수십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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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직지는 기록의 중요성과 가치를 상징하는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청주시는 이를 토

대로 기록을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자원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도시 한편에서 ‘그어떤’

은 기록문화라는 지역적 특징을 바탕으로 꾸준히 ‘기록’이라는 대주제와 시각예술과의 

교차점을 찾고자 시도해왔다.

사실 시각예술은 이미 그 자체로 기록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것이 개인적 기억이든 사

회적 기억이든 혹은 실제 있었든 상상의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든 시각예술은 이미 어떤 

이야기 혹은 사건의 기록이다. 독일의 미술사학자이며 이미지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아

비 바르부르크(Aby Warburg, 1866-1929)는 이미지를 기억의 저장소이며 기억 매체로 

여겼다. 학문 간 경계를 넘어 시각문화를 연구했던 바르부르크에게 ‘미술의 역사는 이미

지로 기록된 문화사’인 것이다. 윤희경, 「이미지 사이언스로서의 아비 바르부르크의 미

술사」, 『미술사와 시각문화』 no. 10,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1, p. 295.

 문화사로 확장된 범주에서 시각예술을 바라본다면, 그 기록은 사적(史的) 기록부터 사

적(私的) 기록까지를 포함한 인류 전체의 기록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예술

은 끊임없는 기록 활동의 연속이며 이미지로 기록된 역사이기도 한 것이다. 전시는 시각

예술의 다양한 방법론 중에서도 특히 종이, 영상, 판화를 중심으로 예술 작업을 하는 박

계훈, 박지혜, 한지민 세 명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세 명의 작가는 기억과 기록, 예술

의 둘레 안에서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이야기들을 펼쳐 놓는다.

먼저 ‘종이’라는 매체와 연결된 박계훈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자. 박계훈 작가는 주로 전

통 종이를 사용해 작품을 제작한다. 그리고 이 종이 작품들은 주로 공중에 매달려 있는

데, 액자나 캔버스 틀 없이 종이 자체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방식은 마치 기억의 속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단단하고 견고한 프레임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불안정함을 보는 사람에

게 전달한다. 종이 표면에는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그려져 있는데, 정확한 대상을 알 수 

없는 형태들 또한 어딘가 불안하고 위태롭다. 하나의 이미지 위에는 또 다른 이미지가 

중첩되고 혹은 일부가 오려져 있어 마치 켜켜이 쌓인 기억들과 그 사이의 부분적인 기억

의 상실 혹은 부재를 상징하는 듯하다.

  사실 작품의 내용은 허공에 매달려 있는 종이의 물질적 느낌과 달리 묵직하고 무겁다. 

박계훈 작가는 작품을 통해 제주 4·3사건이나 5·18민주화운동, 1차 세계대전 등 현대사

에서 깊은 상흔을 남겼던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킨다. 이유 없는 폭력과 그로 인

해 희생당한 이름 없는 죽음들을 기억함으로써 전쟁이나 폭력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작

품에 담는 것이다. 하나의 화면 속에는 서로 다른 기억들이 중첩되어 있는데, 이러한 중

첩된 기억들을 표현하듯 결이 다른 재료들이 하나의 화면에 사용되기도 한다. 기억의 속

성이 그렇듯 연속적인 흐름이 아닌 조각난 파편들의 중첩과 축적은 오히려 압축적이고 

강하게 사건의 감정을 전달한다. 과거의 사건들을 직접적인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은 아

니지만 이미지를 보는 관객에게 심리적 혹은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내며 해당 기억에 대

한 감정, 즉 정서적 기억을 확대하는 것이다. 사실 기억은 종종 감정의 형태로 저장된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기억은 아주 기쁘거나 슬픈 감정과 연관된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기도 하다. 잠시 망각했던 감정적 기억을 상기시키는 계기로서의 시

각예술을 생각해볼 수 있다.

1) 정식 명칭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錄佛祖直指心體要節)’로 간략하게는 

‘직지심체요절’ 혹은 ‘직지’라고 불린다.

2) 윤희경, 「이미지 사이언스로서의 아비 바르부르크의 미술사」, 『미술사와 시각문화』 no. 10,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1, p. 295.

한지민 작가는 ‘판화’로 이야기를 전달한다. 판화는 전통적으로 기록과 밀접하게 연관된 

매체이며 방식이다. 판화가 판에 형상을 그려 종이에 찍어내듯이 오래된 인쇄술 또한 목

판이나 금속판에 활자를 새겨 찍어낸다. 다양한 판화 기법 중에서도 한지민 작가는 주

로 소멸법을 사용하는데, 볼록판화 기법의 하나인 소멸법은 여러 색을 찍어내기 위해 사

용되는 방식이다. 판 하나에 드로잉 일부만 파내고 찍은 후 다시 일부를 파내고 찍는 것

이 일반적인 소멸법이라면, 한지민 작가의 소멸법은 마치 기법 자체의 이름처럼 점점 이

미지를 소멸시켜가듯 완성된 판을 삭제해나가는 방식을 취한다. 판 위에 완성된 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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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완벽히 파내 찍어낸 후 조각칼로 일부를 없애고 찍어내고 다시 없애고 찍어내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의 마지막에서 판 위의 드로잉은 전부 사라지게 

되며, 이것이 작업의 완성인 것이다.

 작가가 자신만의 소멸법을 사용하게 된 것은 삶의 과정에서 상실되어 가는 것들이 많

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된 시점부터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상실되

어가거나 잊혀지는 것들이 많다. 기억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져가

는 기억들이 있고, 문득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마다 다른 시간

에 대한 감각이 생겨난다. 한지민 작가는 작품의 소재를 주로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것에

서 발견하는데, 평소 좋아하는 이미지를 촬영하여 모아놓고 이것을 소재로 작품을 제작

한다. 눈동자 속에 변해가는 달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 〈Scene Eight〉(2019)의 경우 

스스로 감각하는 시간의 흐름을 달의 모양에 따라 인지했던 개인적 경험에 따른 것으로, 

자신만의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일상적 기록인 셈이다. 개인적 기억은 다른 사람들과 공

유되면서 집단의 기억이 되기도 한다. 작품을 통해 공유된 작가의 개인적 기억들은 보는 

사람들과 공유되어 새로운 기억과 기록을 만든다.

박지혜 작가는 ‘영상’을 주요 표현 매체로 사용한다. 전시에 소개된 작품 〈공간조각〉

(2021)은 마치 정지된 화면인 듯 특정 공간을 비추고, 이어 다른 장면으로 화면이 전환

되는 방식으로 공간을 담아낸다. 시간과 공간의 흐름이 함께 움직이는 일반적인 영상과 

달리 정지된 공간을 움직이는 시간이 담아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멈춰있는 듯한 화

면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하는 것은 화면 속 날아다니는 곤충이나 바람에 흔들리

는 식물들뿐이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시간을 해체'하는 것이다. 작가에 의해 조

절된 시간은 시작과 끝이 없이 무한히 반복되며 현재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버려진 

장소지만 과거 그곳에 존재했던 것들을 상상하게 한다. 오래된 기억을 간직한 공간을 기

록한 영상은 천천히 현재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을 교차시키고, 과거의 흔적과 시간의 흐

름을 드러내며 보이는 풍경 너머의 것들을 연상하게 한다.

  〈공간조각〉은 표면적으로는 물리적 매체인 영상으로 버려진 건물과 공간을 사실대

로 기록하는 듯하다. 하지만 작가의 시각으로 공간을 인식하여 새롭게 ‘공간을 조각’한

다는 느낌 또한 동시에 전달한다. 여기서의 조각은 이처럼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 가능한

데 작가는 파편화된 프레임을 연결하듯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어지는 전체를 해체하고 

풍경의 조각들을 모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 혹은 풍경이 될 수도 있다.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들을 찾아내고 만들

어나가는 것이다. ‘시선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작품 속 문장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혹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너머의 시간과 기억들을 생각하게 한다.

세 명의 작가들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레이어, 즉 층에 관한 것이다. 

기억의 조각들이 쌓이는 것처럼 작가들의 작품에도 이미지가 쌓이거나 혹은 시간의 조

각들이 쌓여 기록을 예술화한다. 선형적인 시간의 흐름에서 분절된 조각난 기억들은 하

나의 이미지가 되어 중첩되고 새로운 시간성과 의미를 더하는 기록이 되는 것이다. 이처

럼 시각예술은 사회적 역할로서 역사를 기록하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밀한 시

선으로 발견하여 기록하고 개인적인 일상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과 관계 

맺는다. 전시 제목에 표현된 것처럼 기억의 조각 혹은 기록의 파편들을 발견해내고 새롭

게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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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계 훈
PARK GYE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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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12:50

5.18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으
로, 계엄군의 발포가 12:50분 즈음에 
있었을 것으로 상상하고 그 긴장과 
불안함 이후 벌어지는 고통과 슬픔
을 예견해 볼 수 있는 멈춘그네와 맹
견의 눈빛을, 순간을 표현하였다. 폭
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공포감이 훨씬 
더 폭력적이다.

Around 12:50_
Korean Paper, oilstick, 
Cutout 100x144cmx2EA,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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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Words_144x100cmx8EA, Korean Paper, Oilstick, Cutout, 2022-2024
After Words 
폭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폭력이후의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려고 한 작품으로, 뒤집힌 말들의 절규와
어딘가로 떨어져 나간 개인, 허공에 떠 있는 그네는 상실된 우리, 나의 모습이다. 폭력을 파편화하여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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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Falls, Wire, Stone, Rapeflower_
100x144x2EA, Korean Paper, 
Oilstick, Cutout, 2022

4.3. Falls, Wire, Stone, Rapeflower,
4.3, 철사, 돌, 유채꽃

제주 4.3의 학살이 일어난 정방폭포의 풍경과 폭력의 
도구로 사용된, 철사, 돌, 폭포 등의 이미지를, 4월 제
주의 기억과 상처를 기록하는 장치로 사용하였다. 어
떤방식으로든 자행된 폭력은 유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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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unprovoked bullet_Korean paper, Oilstick150x215x3EA, 2022-2024

 An unprovoked bullet
프랑스 발랑시엔에서 레지던시기간 방문한 제1차세계대전 전쟁기념관에 설치된(Missing of the 

Somme) 사진 작품을 보고 드로잉 하게 되었다. 실종된 희생자들의 모습은 나의 작업에 오래 지속된 연
약한 식물의 싹과 같은 모습을 띄고 있다. 이미지, 작품제목은 '이유없는 총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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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 민
HAN JI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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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Eight>,<그날의 밤>,<끝의 풍경>,<새벽이 내
리는 밤>으로 이번 전시를 구성했다.

나는 ‘기록’이라는 주제를 내 작업과 연결시키는 방식에
서 ‘시간’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개인적인 시선을 담았다.

Scene Eight _Linocut_70x100cm_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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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밤_Linocut&Collage_59.7x62.5cm each _2024 Scene Eight _Linocut_70x100cm each_ 2019

그 날의 밤은 그 연장선 상에 있는 작품으로, 좀 더 개개인의 내러티브를 끌어내기 위한 레이어를 더한 작품이다.

Scene Eight은 원래는 8피스로 구성된 작업이다. 전시하는 장소나 구성에 따라 작품은 3피스가 되기도 하고 
5,6피스에서 끝나기도 한다. 이 작품은 사전적 의미에서의 시간의 흐름이 아닌 개인이 인식하는 시간의 흐름이 
담겨있다. 눈동자 안에서 변화되는 달의 모양은 우리를 기억 속 어느 장소와 시간대로 다시 데려간다. 그래서 매
우 직관적인 형상인 동시에 각자의 시간의 기억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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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의

 풍
경

_부
조

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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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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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의 풍경_Linocut을 이용한 소멸법 드로잉_45.5x19.5cm each_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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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이 내리는 밤_Linocut을 이용한 소멸법 드로잉
_33.4x19.5cm each _2020

끝의 풍경 , 새벽이 내리는 밤

두 작품은 ‘리노컷을 이용한 소멸법 드로잉’이라고 이름 붙인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판에 조각된 형상을 조각도로 점차 더 파내면서 소멸
시키는 과정을 반복해서 찍어내는 방식이다. 제작과정의 내러티브를 
보여주는 방법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많은 것들이 상실되
어 가고 있음을, 온전한 형상이 점차 사그라들어 사라지는 방식으로 표
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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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 혜
PARK JI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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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구도심을 흐르는 산지천 일대는 역사적 흔적과 
동시에 수많은 개인의 기억들이 내포된 복합적 장으
로 존재한다. 또한 이곳은 1996년 시작된 개발과 복
원으로 인하여 이주와 이동으로 형성된 생활의 공간
이 사라지기도 한 개인의 집단의 잠재된 갈등의 흔적
들이 스며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작가는 산지천을 탐방
하며 문헌과 구술의 기록을 바탕으로 비가시적 흔적
들을 발굴하며 기억을 수집했다. 이렇게 빈공간, 떠나
버린 사람의 흔적들이 스며든 사물들 그리고 새롭게 
리노베이션을 앞둔 오래된 숙박시설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 이미지을 파편적으로 수집하고 편집하여 
각각의 공간이 가진 무수한 사건과 갈등이 공존하는 
풍경으로 드러낸다. 
영상에서 전개되는 풍경들은 과거의 시간을 내포하며 
동시에 보편적인 것으로 전환되어 현재적 시간을 부
여받음으로써 지금의 풍경으로 자리한다. 이와 동시
에 조르주 페렉의 『공간의 종류들』에서 발췌되어 
조합된  문장과 채록된 소리들을 추상적 서사로 작동
시킨다. 이로 인하여 영상에서는 산지천의 시간이 중
첩된 풍경들을 개인의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경험에서 
공동의 기억과 역사로 혹은 반대의 순서로 다시 환기
시켜 우리 앞에 보이는 산지천의 현재의 모습이 투영
된다

공간조각 (Spaces and Other Pieces)_
단채널 4K비디오, 사운드, 09분 03초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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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전공 졸

개인전
2023	 <호흡하는 7개의 쇼트>아쉬뒤 시에즈 현대미술센타, 발랑시엔, 프랑스
2022	 <정물화 또한 죽는다>, 청주미술창작 스튜디오, 청주, 한국
2017	 <이중 그림>청주시립미술관, 청주, 한국
2017	 <이미 죽은, 혹은 죽어가는 죽지않으려고 아우성치는 나무 조각들>, 
	 스페이스몸 미술관, 청주, 한국
2012	 <White Thoughts>,다이아나로웬스타인 갤러리, 마이에미, 미국

단체전
2018	 <악의 사전>강원국제비엔날레, 강릉, 한국
2012	 <미술경작>,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한국
2011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연초제조창, 청주, 한국
2004	 <빛>,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한국
2004	 <일상의 연금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
	 크라이스트처치 아트갤러리, 뉴질랜드

수상경력
2010	 <빛>하정웅 청년미술상, 광주시립미술관
1997	 <박영덕화랑 신인작가상>, 박영덕화랑
1994	 <동아미술상>, 동아일보사
1992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중앙일보사
2022	 <아쉬뒤 시에즈 래지던시>선정, 발랑시엔 현대미술센타, 프랑스
2011	 <구글아트프로젝트Ⅱ>선정, 사립미술관협회
1999	 <국제화지원사업 신진작가>선정, 문화관광부, 화랑협회

박계훈
PARK GYEHOON

학력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판화과 졸업
세종대학교 회화과 (서양화전공) 졸업

개인전
2023	 <야생 정원>, 페이지룸8, 서울
2022	 <내가 딛고 있는>, 안국문화재단 ag갤러리, 서울
2020	 <야행>, 전등사 무설전 서운갤러리, 강화
2019	 <달을 먹은 그림자>,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갤러리777, 양주
2018	 <유랑의 숲>, 갤러리밈, 서울
2017	 <무수히 흩어지는 날개 짓 소리>, 뮤지엄 산, 원주 
2016	 <새벽 밤의 몸짓>, 콜라보마켓, 서울
2013	 <짙은 새벽>, 갤러리EM, 서울
2012	 <새벽을 듣는 밤>, 유중아트센터 & 셀로 아트, 서울
	 <새벽에 나타나는 밤>, 갤러리 도스, 서울

기획전
2024	 <기억의 세 가지 조각>, 그어떤, 청주
	 <옥토-OCTO>, 페이지룸8, 서울
2023	 <INFINITY - Taiwan-Korea Contemporary Print art Exchange Exhibition>, 國父紀念館博愛畫廊 국부기념관, 대만
2022	 <일상_Layer>, 뮤지엄산 청조갤러리, 원주 
2021	 <YYA>(Yangju-city Young Artist),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양주
	 <포스트 프린트_2021>, 김희수아트센터 아트센터, 서울
2020	 <퍼포먼스의 기쁨>, 옹노, 인천
	 <장욱진을 찾아라>,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 양주 
2019 	 <Maters of Korean printmakers>, The Irkutsk State Art Museum, 러시아
	 <울산국제목판화비엔날레>,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체크인>,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갤러리777, 양주
2018	 <본질의 회복>, 샘표 스페이스, 이천
	 <판화하다!>, 경기도미술관, 안산
	 <신소장품전>, 오산시립미술관, 오산
2017 	 <22회 Eastern art salon>, Museum Lubelskie, 폴란드        
	 <Sense and Sensibility>, Kuandu Museum, 대만     
	 그 외 다수

한지민
HAN JI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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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22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영상예술학 박사 수료
2009	 골드스미스대학교 순수미술실기 석사 졸업
2007	 골드스미스대학교 순수미술실기 및 미술비평 학사졸업
2004	 골드스미스대학교 순수미술실기 미술사학 수료

개인전
2021	 <아름다운 벽이 있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9	 <그곳에 아무도 없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2017	 <유정(有情)>, 신흥공공예술창작소, 성남
2017	 <파편화된 사랑>, 아트스페스 와트, 서울
2014	 <파해(破海)>, 갤러리 버튼, 서울
2013	 <부재하는 감각들>, 송은 아트큐브, 서울
2010	 <The Hollow Nadir of Vanity>, Tenderpixel Gallery, 런던

단체전
2023	 <그리고 우리는 거의 잃어버렸다>,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2023	 <마이프랜인천타운: 메이드 인 인천>, 보안여관, 서울
2023	 <우리는 달린다 WWW>, 대전창작센터, 대전
2022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 제주비엔날레, 제주
2022	 <시계와 생활>, 서대문여관, 서울
2021	 <페리지윈터쇼 2021>, 페리지갤러리, 서울
2021	 <산지천, 복개를 걷어내고>, 산지천갤러리, 제주
	 그 외 다수

수상경력
2021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창작준비지원(RE:SEARCH)부분 선정
2020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창작준비지원(RE:SEARCH)부분 선정
2019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인상 -신진여성문화인상 수상
2019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시각예술부분 선정
2017	 서교예술실험센터, 미발표 음원 지원사업: 아티스트 매칭, 한국
2014	 SeMA Emerging Artists: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2013	 제 35회 중앙미술대전 대상
	 그 외 다수

박지혜
PARK JI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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